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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펀? Engineering is Fun! _ ‘산업기술 문화∙지식 발전소’를 표방하는 엔펀은 기술전문 포털 사

이트이다. 즉, 엔펀(www.enfun.net)에서는 첨단 기술제품 및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생산된다. 생활 도처에서 정보는 흘러나고 넘쳐난다. 그러나 엔펀에서는 산업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가치

있는정보만을제대로골라나누고자한다. 

Engineering is Fun! 기술전문 사이트라고 해서 왠지 딱딱하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다면 단연 NO! 엔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는 마니아가 아닌 일반인들이라도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만큼 흥미로우며 또

실질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어 친숙하다. 엔펀을 후원하는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지난 9월 13일 엔펀 출범에 대

한 축하메시지에서“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의 기술폐인이 되어 엔펀에서 기술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문화를 만들어보

자”고이야기한바있다. 

마니아 커뮤니티의 소통구 _ 엔펀은첨단기술제품에관심이많은각분야마니아들의손길을잡는커뮤

니티 소통구가 될 것이다. 개설한지 한달 만에 벌써‘클리앙’(PDA), ‘PC스피커 닷컴’(PC스피커∙앰프), ‘미니비

앙’(미니기기), ‘루믹스클럽’(디지털카메라) 등 4개의 마니아 커뮤니티가 엔펀으로 합류했다. 이미 10만여 명의 마

니아들이 엔펀에 새로운 둥지를 튼 셈이다. 한 지붕 여러 가족, 엔펀과 마니아 커뮤니티의 동거방식은 좀 특별하

다. 커뮤니티는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각 커뮤니티의 도메인을 유지), 취사선택된 서로간의 우수 컨

텐츠를엔펀안에서 Sharing한다. 

그러므로 엔펀은 정보와 지식을 자유롭게 나누는 순수 커뮤니티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회원 3만명, 페이지뷰

만 하루 50만건이 넘는 PDA관련 최고의 커뮤니티로 손꼽히는‘클리앙’의 운영자 이봉희씨는 상업성에 물들지

않는커뮤니티의건강성을고심하던끝에엔펀에합류했다. 엔펀운영을담당하는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이진행과

장과더불어엔펀을이끌어갈둘의이유있는합작이이루어진것이다.   

엔펀으로 모인 소비자 & 기업 & 정부 _ 엔펀과 제휴를 맺은 각 커뮤니티의 마니아들은 일종의 프

로슈머(prosumer)다. 관심분야 제품을 소비하는 데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그 소비하는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제품 리뷰’등을 통해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적극적인 소비방식은 일반 소비자들

의제품선택에영향을주며, 기업들의제품개발및생산에도값진아이디어를제공한다. 

즉, 엔펀은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해 제품을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장이다. 그리고 후에 이 엔펀의 커뮤니티가 기업

컨설팅그룹으로발전하게되면기업과국가의산업기술발전을앞당기는큰디딤돌이될것이다. 산업자원부가직접

나서서엔펀을적극적으로후원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한 사람의 마니아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가 각 커뮤니별 우수한 콘텐츠가 되고, 기업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되

고, 결국에는국가기술경쟁력의근간을이루게되리라는것에엔펀의존재이유가있다.

산업기술정보∙문화콘텐츠공유의장

사람도많고목소리도다양한커뮤니티들이

유용한단체로커나갈수있는발판을마련해주고

싶어요. 그럴려면커뮤니티-기업-관공서의

연결고리를만들어서로가필요한정보와

지식을나눠가야겠죠.   

현재마니아커뮤니티의주가되는

사람들은이공계관련전공자혹은지망생들이잖아.

취업도어렵고오피니언리더로서사회에서그입지가점점

좁아진이공계사람들에게작은힘이되었으면좋겠어.

엔펀이그들이가진아이디어를마음껏꿈꾸고실현할수

있는공간이되었으면정말좋겠다!  

엔펀과함께나누려면? 일반유저 | 무작정 www.enfun.net에접속해엔펀의정보들을구석구석섭렵한다. 커뮤니티 | 상업적인것에물들지않은

순수커뮤니티로서어느정도규모가있고지속적인활동력을갖춘커뮤니티라면OK! 물론엔펀과자세한협의를거쳐야한다. 기업| 제품품질, 제품컨설팅을원하는

기업은언제나활짝열려있는엔펀(02-6009-3300)으로문의한다.  

▲PDA커뮤니티‘클리앙’모임에등장한각종PDA들

▼엔펀의노트북소모임을탐방한취재진

▲엔펀에연재되고있는<만평>

◀클리앙운영자이봉희씨

엔펀이진행과장▶

엔펀에서 공유될 모든 것 _ 엔펀은 마니아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선 각 커뮤니티가 안정적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회선과 서버,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기반 환경을 제공해줄 예정

이다. 디지털카메라출사대회와MP3청음회등각커뮤니티별로특성있는오프라인행사도지속적

으로지원해나갈것이다. 

그리고 아직 정보기술(IT)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엔펀 커뮤니티를 점차 다양한 기술분야로 확대

해나갈예정이다. 그렇게되면자동차∙모형비행기∙인공위성∙바이오∙디자인부터영화∙의류∙

식품까지 우리생활에 필요한 실용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커뮤니티를 엔펀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 커뮤니티 외에도 신규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육성, 블로그 등 일반유저들과의 정

보공유, 연구개발자와의간담회, 제품기반기업들의제품출시및개발에대한의견제시등활

발한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2007년까지 기술마니아 커뮤니티

100개, 회원수1백만명을보유한대형포털사이트로성장한다는방침이다. 

www.enfun.net

VD Special
C : \벤처인의 파일공유\공유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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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까지 우리생활에 필요한 실용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커뮤니티를 엔펀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 커뮤니티 외에도 신규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육성, 블로그 등 일반유저들과의 정

보공유, 연구개발자와의간담회, 제품기반기업들의제품출시및개발에대한의견제시등활

발한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2007년까지 기술마니아 커뮤니티

100개, 회원수1백만명을보유한대형포털사이트로성장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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